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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2025년 제22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 마쳐

 □ 서울대학교는 4월 11일(금), 스코필드 박사의 이름을 딴 수의대 스코필드홀에

서 제22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을 개최했다. 올해는 박사의 서거 55주기

를 맞아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

자리로 마련됐다. 행사는 환영사, 기념사, 추모사, 장학증서 수여, 특별강연, 격

려사 순으로 진행됐다.

 □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, 조제열 수의과대학 학장, 호랑이스코필드

기념사업회 정운찬 명예회장과 이항 회장, 주한캐나다대사관 루슬란 카츠 참사

관,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학원장 및 본부 

보직자, 수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.

 □ 유홍림 총장은 기념사에서 스코필드 박사를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조명하

며, “서울대는 그의 정신을 계승해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겠다”고 밝

혔다. 조제열 학장은 환영사에서“이번 기념식을 통해 스코필드 박사의 희생과 

정직한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

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 □ 루슬란 카츠 참사관은 추모사를 통해 박사의 평생에 걸친 헌신을 강조하며 



- 2 -

그의 공로가 한국과 캐나다 간의 강한 유대 형성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음을 

강조했다. 또한 양국 간의 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겼다.

   이날 특별강연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맡아‘스코필드 박사와 이순신 정

신’을 주제로 강연했다. 그는 두 인물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숭고한 희생정신

과 애민, 이타정신을 조명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를 

제시했다.

 □ 스코필드 장학금은 서울대 수의대 임상봉사동아리‘팔라스’회장인 본과 3학

년 백선하 학생에게 수여됐다. 이 장학사업은 사회와 역사에 책임감을 갖고 공

동체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으며, 2005년 정운찬 명예회장의 

기부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.

 □ 스코필드 박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과대학(현 궬프대학교 수의과대학) 수

석 졸업 후, 1916년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 입국해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

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가르쳤다. 해방 후인 1958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 수

의대 외래교수로 재직하며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고 후학 양성에 힘썼다.

   특히 3·1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리고, 만세 시

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해외 언론에 보도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에 활발

히 참여했다. 이러한 공로로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며, 2016년

에는 국가보훈부 선정‘3월의 독립운동가’로 이름을 올렸다.

 □ 서울대학교와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는 매년 추모기념식을 통해 스코필드 

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,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

하고 있다.


